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2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에 따라 개정

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별대책에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

침' 개정으로 달라진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와 관련한 폐기물의 처리방안이 포함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7판, 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 무증상·경증환자는 생

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때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

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된다.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

에서 당일 운반하여 안전하게 소각처리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등 관련 행정사

항은 절차 간소화와 사후 처리를 허용한다.

* 대구 지역에 우선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중앙교육연수원)에 환경부 직원(대구지방환경

청)을 파견(3.1)하여 발생 의료폐기물 안전처리를 지원 중

또한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역

보건소를 통하여 관련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나, 대기하는 확진자 폭증으로 처리가 어려

운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자택에서 대기중인 확진자가 지역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별도로 지정한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98톤 감소하였으며, 아직까지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확진자 증가로 격리의료폐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89.6톤 증가하였으나*, 올해 1월부

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이 

2,377.2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월  0.14톤, 2월 52.01톤

▷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개편*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차질없이 안전관리에 전력 대응 

* (3.2,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 입원치료, △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하고 자택대기 중에도 유선상담을 통해 증상 

관리



환경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폐기물

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